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게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이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동물학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목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입양하여 학대하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적 치료를 받아온 점, 동물학대가 중한 범죄임을 생각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구속 송치되기 전까지 5개월간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강아

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임시보호 또는 입양 목적으로 데려와 상습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의 윤성모 활동가는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

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구속된 직후 고양이는 파주시청

과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긴급 구조되어 지금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추

가 범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가족을 기다리는 반려동물마저 자신의 학대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4년 5월 23일(목) 13: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입양 동물 상습 학대하고 잔혹 살해한 20대, 징역 3년 구형

검찰 “범행 목적으로 다수 동물 입양”

동물단체 카라 “법정 최고형 선고로 이어져야”



A씨에게 보내진 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동물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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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시민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A씨의 공판이 진행 중인 고양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